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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대선 중에 범죄와 이민자를 연결하는 어조의  선거 캠페인이 주목을 끌었습니다. 마약과 폭력범죄에 관한 보도가 끊일 줄 모르고  언론을 채웠습니다. 그런데 이민자 특히 멕시코계의 이민자가 범죄율을 높이는지 낮추는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 별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. 범죄를 키운다고 이민자들에게 씨운 누명을 벗게 해
줄 조사나 연구가 별로 없었습니다. 드디어 최근에 이민자와 범죄통계가 제대로 나왔습니다. 특히 라티노들에게 씨운 범죄자의 누명을 벗겨줄 만한 통계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.


캘리포니아의 대도시들이 불법체류자의 피난처로 지칭되었고 캘리포니아의 주 자체를 불법체류자의 피난처로 만들겠다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. 이민자와 범죄에 관한 논란이 심하지만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이민 인구가 증가했으매도 범법자의 비율이 극감했습니다. 1980년의 안구 통계를 보면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2,400만 명이었습니다. 이런 인구의 2/3는  라티노 계가 아닌 백인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 원고를 쓰고 있는 2017년 초에는 주 인구가 4,000만 명이며 40%가 라티노계, 14%가 아시아계이고 38%만이 백인 인구입니다. 지난 20년 동안  캘리포니아에는 350만 명의 이민자가 유입되었습니다.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는 24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 살고 있습니다. 달갑지 않은 라티노 인구가 미국에 밀려 온다는 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 “길목마다 타코 트럭이 있게 될 것이다.”라는  경고성 언급을 했습니다. 


 FBI, 캘리포니아의 법무부, 및 주의 질병통제국의 자료를 보면 폭력과 범죄율은 모든 분야에서  크개 감소했습니다.  1980년 이후 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전체의 범죄율은 55%가 검소했고  18세 이하의 범죄율은 80%가  그리고  백인 아닌 인구의 범죄율은 놀랍게도 72%가 감소했습니다. 같은 기간에 캘리포니아 내의 강력범죄는  50%가 검소했는데 이 중에는 강도가  65%, 살인이 68%, 그리고 강간 등 성폭력이 40% 나 감소했습니다.  2015년과 2016년에  캘리포니아의 강력 범죄는 약간 증가했지만 그래도  지난 50년을 통해볼 때 가장 낮은 범죄율입니다. 1990년대 이전에는  캘리포니아에서 강력범에 의한 살인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로 캘리포니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 1990년 대가 지난 후  캘리포니ㅇ의 살인건 수는18% 감소했는데  전국적으로는 16%가 증가했습니다. 이런 통계를 미루어 볼 때 캘리포니아 주민이 강력범죄로 사망할 확률은  평균적으로 다른 주의 주민보다 30%가 낮습니다. 다른 주를 종합해서 비교할 때  캘리포니아는 총기에 의한 살인이 33% 낮고 전반적인 살인율도 10%나 낮으며 마약에 의힌 사망율도 30%나 낮습니다.  전국적으로 마약에 의한 사망이 160%나 증가한 반면  캐리포니아 주는 1999년 부터 2015년 사이에 겨우 27%만 증가했습니다. 캘리포니아 주의 대도시들이 범죄자의 소굴처럼 시사되었지만 캐리포니아의 살인율은 74%나 감소했고  다른 주의 비슷한 대도시보다 낮습니다. FBI의 자료에 의하면 로스안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의 살인율은 캔사스 (Kansas) 주의 토피카 (Topeka) 의 반이면 오클랜드 (Oakland) 시의 살인율은 오클라호마 (Oklahoma) 주의 털사 (Tulsa)시보다 낮습니다 그러므로 이민지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더 위험한 것처럼 언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  끝 
